
울산, 삼성 2차전지 유치 “혈안”
박맹우 시장, 세종시 입주설 우려 표명 … 연구개발 면에서 취약

울산시가 삼성의 2차전지 세종시 입주설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박맹우 울산시장은 1월1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울산시의 대응방안과 관련해

처음으로 공식 기자간담회를 갖고 “삼성은 자동차용은 물론 IT용 2차전지 사업까지 당연히 울산시에 투자하

기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세종시 수정안에 삼성SDI의 대용량 스토리지전지 사업과 한화석유화학의 태양전지 사업 등이 포함돼

울산시가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주력하고 있는 2차전지 산업의 계획에 큰 타격을 입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울산시는 관련기업의 의향과 세종시의 입지여건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정부에 울산시의 계획에 차질이 없도

록 강력하고 간곡한 건의를 공식 비공식으로 지속하고 있고 관련기업 수뇌부와도 충분한 의견교환을 하고 있

다는 주장이다.

또한 울산은 시간적, 입지적 여건에서 결코 세종시에 불리하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삼성이나 한화는 울산시에 바로 공장을 착공할 수 있는 기존부지가 상당량 확보돼 있고 울산시는 50만평

규모의 하이테크밸리 공단을 조성하고 있지만 세종시는 부지조성에만 최소 2-3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했

다.

또 전지 산업은 세계의 트랜드상 조속한 투자를 요하는 분야인데 삼성이나 한화가 최소 2-3년 또는 4-5년

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이라며 대용량 스토리지전지 역시 세계시장 여건상 조기생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연구개발 기반구축이나 연구, 생산기능의 연관체계 구축 등에서는 울산시가 불리할 수

밖에 없어 2차 전지산업의 거점화가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박맥우 시장은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시민적 저력을 발휘해 어떤 어려움도 굳건히 극복해나가야 하는

것”이라며 “울산시는 경제계, 정치계와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시간을 갖고 지속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인 2차전지 산업의 거점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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